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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롯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작은 정성
어찌 보면 잭과 케이트 아이젤은 불을 끄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-그들이 불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말입니다.
두 사람은 2009년 제피르 포인트 장로교 컨퍼런스 센터 난롯가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 케이트는 센터의 컨퍼런스 매니저였고, 목사직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잭은 건물 관리 담당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
"우리가 눈 오는 겨울밤 난롯가에서 긴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키웠기 때문에, 불 앞에 앉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해요"라고 케이트는 회상했습니다.
잭의 경우, 두 번째로 택한 직업인 목회직을 하는 동안 거의 임시 사역만 했었기 때문에, 과도기적 상황에 내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. 잭은 미국 서부 12개의 노회에서 25년 넘게 15번 임시 목회직을 맡았습니다. 그곳에서 하나님은 잭의 은사를 사용하셔서, 각 교회가 도전받고 종종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.
요즘 잭과 케이트 두 사람은 은퇴 이후 삶으로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주의 깊은 계획이 요구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을 꺼야하는 일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. 케이트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. 두 사람은 넉넉지 않은 잭의 자산에 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.
"우리가 처음 은퇴했을 때, 생활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"라고 케이트는 말했습니다. "종종 저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요. '지금 정말 우유 한 팩을 살 수 있을까?' 잭의 사회보장 연금과 퇴직연금은 너무나도 적어서 우리가 공과금을 내고,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"
장로교 목회자의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잭은  장로교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종종 동료들에게 권하기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그는 단지 어느 날 자신에게도 그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.
여러분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기부로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, 아이젤 부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소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"오래전부터 미국장로교는 안수 여부와 상관없이 충실하게 교회를 섬긴 분이 현역 사역을 끝내고 은퇴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"라고 프로그램 운영 부매니저인 루카스 맥쿨은 말했습니다. "은퇴 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잭과 케이트 같은 은퇴자가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" 
"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, 제가 봉사하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헌금을 홍보하는 일은 제게 늘 중요합니다"라고 잭은 말했습니다. "저는 헌금이 제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조명하고 이 특별히 관대한 기부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해 왔습니다.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, 저는 이 헌금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"
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잭과 케이트의 난롯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.

기도합시다: 
사랑이 많으신 하나님, 빛의 구유로 저희를 이끄시어 저희에게 주신 당신의 완벽한 선물을 보게 하소서. 주님의 은총으로, 모든 이들이 당신의 사랑의 선물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연민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소서.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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